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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에맞는최적화안전활동에도전

고품질의전력을공급하기위한발전설비의정비를담당하고있는한전기공은그기

술력이국내를뛰어넘어세계로이미향하고있다.

세계에서도인정하고있는기술력에는안전을최우선시하는자율안전문화가있기

에가능하 다.

이곳서인천사업소에서는자율안전을정착시키는데앞장선안전인, 제35회산업안

전보건강조주간안전보건 회에서 통령표창을수상한심재호 리가이달의자랑

스런안전인이다.

93년부터이곳서인천사업소에서안전업무를전담한심재호 리는사내안전관련제

안이현재50여건에이를정도로잠재위험요소발굴및개선에 한열의가남다르다. 이밖에도안전관련제안을통해

“터빈의기어회전용안전작업공구”, “터빈의보호블럭분해용안전작업공구”, “천공기를구비한 폐용기안전수거함

“에 해실용신안특허를출원및취득하기도하 다. 이중 폐용기안전수거함은안전공단에서실시한개선사례에

출품되어관계자들로부터많은관심을끌기도하 다.

이러한것에서짐작해보건데, 심재호 리의눈은안전에 한것은모든지꿰뚫어보는신통력을갖지않았나하는생

각을들게한다. 지금까지무려1,000개소의위험요소에안전표지판을부착하여무재해를이끈것도이러한생각을더욱

더들게했다.

심재호 리의극성스러울정도로적극적인안전활동은올해로무재해4배를달성하는쾌거를거두었다. 전체16호기

의발전설비에서해마다20여건의전면개보수공사와월평균40여건의개보수공사가이루어지고있는열악한환경에

서의무재해4배는의미가남다르다.

『모든일에있어서안전이최우선이되어야한다』고강조하는심재호 리는이번 통령표창수상에 한 광을서

인천사업소직장동료에게돌린다. 무재해는나혼자서는절 이루어지지않고, 상호간에유기적으로자율적인안전활

동을전개했을때얻어지는결과라는것이그이유이다.

아직도다양한공사형태에맞는안전설비를100% 지원되지않고있어, 100%의안전설비지원과, 자율안전정착으로

재해의무결점사업장으로만들어, 작업자중심의최적화된안전장구, 보호구등을개발∙보급하므로써세계적인한전기

공의기술력만큼안전에서도세계화를추진하는것이심재호 리의포부다.

오늘굵은빗줄기속에서도굵은빗줄기만큼이나열의에찬심재호 리를보면서포부가현실로곧우리앞에펼쳐질

그날을기 한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모든 일에 앞서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생

활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한진기공 서인천사업소
품질안전팀 심재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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